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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국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감소하다 2000년 16천ha를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여 최근 20천~23천ha(’12~’18) 수준

이나 쌀 생산조정을 위한 밭작물의 논 재배 기술 수요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우리나라는 생산량의 

70% 이상을 삶거나 구워 먹는 식용고구마 위주로 소비하고 있으나 최근 고구마 말랭이, 빵, 칩, 페이스트 등 가공제품들의 소

비가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가공원료용 고구마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배면적 증가에 의한 국내산 고구마로 대

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. 특히 고구마는 동일 품종이라도 재배지역, 토양 특성에 따라 수량 및 품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 

토성에 따른 수량성 및 품질 특성 구명이 필요하다. 이에 우선적으로 논 재배 적응성이 높은 고구마 가공용 품종 선발시험을 

수행하였다. 
 
[재료 및 방법]
가공용 고구마 논 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위하여 전분함량이 높은 분질고구마 6품종(진홍미, 신율미, 신천미, 대유미, 신건미, 
고건미 등)과 가공용 중간질 고구마 4품종(진율미, 풍원미, 호감미, 신자미)을 공시하였다. 종순 생산은 씨고구마를 2월 하순 

온상에 파종하여 6~7마디의 25cm 길이의 종순을 채취하였다. 정식 시기는 5월 15일에 휴간 75cm, 주간 20cm 간격으로 배색

(투명+흑색) PE 필름을 피복하여, 품종당 80주씩 3반복으로 하였고 수확은 삽식 후 120일인 9월 15일에 하였다. 시비량은 10a
당 성분량으로 질소 5.5 kg, 인산 6.3 kg 및 칼리 15.6 kg을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으며, 각 성분 별 비료는 질소는 요소, 인산은 

용성인비, 칼리는 황산칼리를 각각 이용했다.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길잡이의 고구마 부분에 준하였고. 생육 

및 수량 특성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고구마 논 재배토양의 토성은 미사질식양토이며, pH는 6.7로 약산성이었으며, EC는 0.46 dS/m로 포장내 고구마를 재배하는 

밭토양과 비슷했으나, 유효인산이 89.6 mg/kg로 밭토양(189mg/kg)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. 지상부 생육 중 만장의 길이

는 품종별 차이가 있었는데 호감미, 풍원미가 340cm, 333cm로 길었으나 신건미, 신천미는 143cm, 168cm로 짧게 나타났다. 
경엽중도 품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, 만장이 긴 호감미가 6,047kg/10a로 가장 무거웠고, 짧은 만장을 가진 신천미가 

2,451kg/10a로 가장 적었다. 고구마의 상저수량은 신자미가 4,421kg/10a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대유미(4,332kg/10a), 
고건미(4,000kg/10a), 진율미(3,932kg/10a), 진홍미(3,734kg/10a)의 순이었다. 전분수량은 대유미가 1,134kg/10a로 가장 높

았고, 다음으로 진율미(1,063kg/10a), 신자미(982kg/10a)의 순이었다. 고건미의 경우 상저수량은 높았으나 전분수량이 낮았

는데, 이는 품종의 전분가가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. 수량적으로 볼 때 상저수량과 전분수량이 높은 대유미, 진홍

미, 진율미, 신자미가 유망한 품종으로 판단된다. 연차간 변이 및 가공적성평가 등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

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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